
교회소식 

1. 환 영
주일예배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후 2층 새가족실에 방문하시면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9월 함께

세워가는 달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3. 공 동 의 회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13일) 오전예배후 있습니다.

4. 찬 양 축 제 다음주(20일) 오후예배시간에 있습니다. 강사 : 박찬미찬양사역자

5.
대     동
Rejoice축제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홈 페 이 지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OPEN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bsdd.or.kr

7. 피 택 자 모 임 시무집사, 권사 피택자들은 공동의회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8.
어 울 림 축 제
각 팀 장 모 임

오늘 오후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9 교 회 주 차 교회 앞 도로에 주차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성경 본문

주 일 예 배 통권 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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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립 1967년 2월 5일 * 표는 일어섭니다.

11시 / 인도·설교 : 박현인 목사

* 입  례  송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참회의기도 다 같 이

  찬     송 31장(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대 표 기 도 최상배 집사

  헌     금 예루살렘 찬양대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7:1-13 (구.327 )

  찬     양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승리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 찬양·결단 주님 말씀하시면

* 축     도 박현인 목사

       다음주 기도 : 김영배b 집사

주일오후예배 인도·설 교 : 김준석 목사 수요저녁예배 인도·설교 : 박현인 목사

 찬     양 다 함 께  찬     송 364장(내 기도하는 그 시간)

 대 표 기 도 오순미 권사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5:1-11(신.281)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8:22-30 (구.525)

 설     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설     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찬    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     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축     도 김준석 목사  축     도 박현인 목사

다음주 기도 : 장  호 집사 

월(14일) 화(15일) 수(16일) 목(17일) 금(18일) 토(19일)

삿 6:25-40 삿 7:1-14 삿 7:15-25 삿 8:1-21 삿 8:22-35 삿 9:1-6



   찬송 : 21장 (다 찬양하여라)

   말씀대로 한 걸음씩(수6:15-21)

� �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돌고, 잠잠하고, 마지막에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

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 말씀대로 시작하십시오. (수 6:6–9)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전쟁 경험이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습니다. 행렬 가운데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은 이 싸움의 중심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

하고 선택할 때 내 생각과 경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방법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 말씀과 뜻을 먼저 묻습니까?

2. 끝까지 걸으십시오. (수 6:10, 15–16)

  이스라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을 돌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

습니다. 일곱째 날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도 성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가 보여서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바퀴까지 걸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

을 때에도 오늘 또 말씀대로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 아직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려는 일이 있습니

까? 오늘 내가 다시 걸어야 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3.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 6:20)

  백성은 말씀대로 걷고, 잠잠하고, 외쳤지만 성벽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습

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실히 감당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 지금 내가 순종하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결과까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 일 조
김상규 김종무(정정자) 남은옥 박미량 박선석(방미애) 박형자 손영숙b 

안광자 여윤기(김정임) 이향기 이혜선 조용호(김성희) 무명

감사헌금

박현인(이지영) 김강민 김동훈(오순미) 김상규(이화길) 김수진 김예준 

김유미(유진,요셉) 김종무(정정자) 김준석 김태민 김회득(이경선) 남인우

(전선영) 박미량 박형자 성정희 여윤기(김정임) 이정국(박선혜) 전신옥 

한경진 무명

일천번제 김예진(에스더,석진,세현,희진) 박다정 이혜선(이향기) 전신옥 무명

선교헌금
김상규 김종무(정정자) 박미량 박선석(방미애) 박형자 손영숙b 손정의

(윤정원) 여윤기(김정임) 우선자 이향기 이혜선 조용호(김성희)

생일감사 강혜지 김정임 박명엽

9월
이경선 오순미

박미량 정동순

10월
강정우 손정의

박희자 박혜종

11월
성정희 박채연

조용호 김성희


